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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행정 전공 학생들이 인식하는 직업가치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직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학생활적응 요인들을 파악하여 진로지도의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경기도에 소재한 보건의료행정과 362명과 공학계열 168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t-test,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인식하는 직업
가치 중 내적가치는 대학생활적응 요인 모두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외적가치는 교수와 학생의 상호
작용 관계에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내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적응 요인은 사회적 통합, 
교수와의 상호작용, 학교지원 서비스 기대로 나타났다. 셋째, 외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적응 요인은 
진로정체성, 가정지원, 대학만족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공에 따라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고, 진로교육 및 지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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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adjustment factors to college life on the work values of 
public health major students. We sampled 530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and engineering from Kyunggi-do, and analyzed the data using t-test, correlation and 
regression methods obtained from SPSS Win 21.0 software. We found that (1) a student's intrinsic work 
value i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adjustment to college life factors but extrinsic work value is positively 
related to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expectation for the service 
college'; (2) 'social integratio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expectation for the service college' 
influenced to intrinsic work value; (3) 'career identity', 'family support',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influenced to extrinsic work valu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the improvement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factors influence on the work valu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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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

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 및 의료기관의 전문화 및 다양화 추세로 
보건의료행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보건분야의 취업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1]. 2017년
도 2,3년제 전문대학 보건의료행정 전공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은 70.9%로 전체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 69.8%
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높게 나타났다[2]. 더욱이 점점 
어려워지는 입시환경을 고려해 볼 때 대학의 보건의료
행정 전공학과의 신설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양적 팽창과 함께 대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보건의료행정 전공
을 선택한 학생들이 막연히 취업이 잘된다는 이유로만 
전공을 선택할 경우 이어지는 학업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즉 본인의 적성이나 직업에 대한 가치
를 고려하지 않고, 진학할 경우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학습에 흥미를 상
실하여 결국 대학생활의 부적응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3] 직업가치와 대학생활적응은 관련성이 높다. 
더욱이 대학생활에 부적응한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전공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적당히 대학을 졸업하려는 
경향이 높아 직업의식이 낮고 목표의식이 결여될 가능
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4-6] 현재 진로결정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개개인에 대한 직업가치와 대학생
활적응 요인과의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행정 전공 학생들은 다른 전공
계열의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입시 전부터 선호 진로
를 예상하고 전문지식과 관련 직종을 희망하며 입학하
는 경향이 높다[7]. 보건의료행정 전공자는 보건의료 현
장에서 혼자 하는 업무보다 함께 공동의 협조체계의 업
무가 많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고도의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이러한 직무의 특
성을 이해할 때 올바른 직업 가치관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직업에 대한 내적, 외적 가치가 개인의 
직업과 관련된 만족감이나 안녕감의 중요한 요인인 점
을 감안할 때, 대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 수립 과정

에서 대학생활적응 요인이 직업가치에 어떠한 영향력
을 발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
겠다. 또한 직업가치가 개인적 특성과 함께 가정적, 사
회 및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직업가치가 
개인의 전공, 진로태도, 의사 결정 및 선택 기준과 관련
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8] 대학생활이 직업가
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
히 대학생활적응과 직업가치와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간호학과, 비서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과 구분없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9] 
[10], 보건의료행정 전공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대학의 보건의료행정 전공 학생들의 대학
생활적응과 직업가치와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전문대학생들은 4년제 대학
생들에 비해 더 많은 적응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들과 분석해 볼 필요
가 있다. 수업 연한이 짧은 2년제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탐색해야 한다. 둘째 전문대학생들은 미래 
전문직업인으로써 긍정적인 직업가치관이 필요하다. 전
문대학생들은 4년제 대학 졸업생에 비해 취업기회에 
장벽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낮은 연봉을 받으며 승진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전문대학의 
목적 즉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낮아질 것이고 
이는 전문대학의 유용성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직업가치관 지원을 위한 요인
탐색이 필요하다[11]. 셋째, 많은 연구자들이 직업가치
를 내재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사람들과 외재적인 측면
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직업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다를 수 있음
을 제안하고 있다. 직업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진로나 직업선택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 만
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직업가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적응 요인을 지
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12].

최근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는 직업가치를 분류하여 
좀 더 세분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3]. 
직업가치 유형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외적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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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적가치 영역으로 이원화하였다. 또한 직업가치를 
경제적인 요인에 두는 것과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분류
하였는데 비경제적 요인은 다시 내적가치와 외적가치
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작업환경, 승진 등은 외적 가치 
영역에 해당되고, 직업을 갖는 이유와 직업의 가치 성
취동기, 동료 및 타인과의 친애 동기, 타인에 대한 영향
력 행사 등은 내적가치 영역에 포함되어 분류하고 있다
[14]. 

본 연구에서는 직업가치를 외적가치와 내적가치로 
나누어 대학생활적응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인지 파악하여 다각적인 측
면에서 학생진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의 보건의료행정 전공 학
생들이 인식하는 직업가치와 대학생활적응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직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대학생활적
응 요인들을 파악하여 진로지도의 효과적인 개입 방안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보건의료행정 전공학생들의 직업가치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전문대학 보건의료행정 전공학
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전문대학 
보건의료행정 전공학생들의 직업가치와 대학생활적응 
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넷째, 전문대학 보건의료
행정 전공학생들의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
활적응 요인을 파악한다. 부차적으로 직업가치가 전공
학과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3개 전문대학교
에 보건의료행정 전공 분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표본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였고, 

2019년 11월 15일에서 2019년 11월 30일까지 총 15
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400부를 배포하였다. 결측치가 
있거나 성의 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제외
하여 총 362명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보건의료행
정과는 일반적으로 인문, 사회, 자연계열에 속하는 경우
가 많아 전공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공학계열 
정보통신과 학생을 대상으로 200명 조사하였고, 최종 
분석대상자는 168명이다. 최종 유효표본은 530명이고, 
분포는 남학생은 192명, 여학생은 338명이었고, 1학년
은 336명, 2학년은 194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1. 조사대상자 분포                          (N=530)

구 분
보건의료행정과 공학계열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남학생 37 16 92 47

여학생 188 121 19 10

합계 225 137 111 57

2. 연구도구

2.1 대학생활적응 요인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Collage Student Inventory(2009)를 경민대학교
(2010)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때 신뢰도계수
는 Cronbach’α=.818이다[15]. 하위 영역으로 학문적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 진로정체성, 가정의 지원, 교수
와의 상호작용, 학교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기대, 대학 
만족도로 총 7개 영역, 5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
문적 통합성’은 학습습관, 지적관심, 기초학습능력으로 
총 13개 문항이고, ‘사회적 통합성’은 개방성, 의사소통
과 유대감으로 총 6개 문항, ‘학교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학업능력 개발 및 학문적 지원, 개인문제 및 사
회적 활동, 직업능력개발 및 상담, 재정적 안내로 총 9
개 문항, ‘대학만족도’는 교육지원체제에 대한 만족도, 
대학이미지에 대한 만족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도 등 총 8개 문항이다. ‘진로정체성’과 ‘교수와의 상호
작용’은 각각 6개 문항,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가정
의 지원’은 정서적 지원, 학업병행의 어려움, 재정적 자
원의 안정성 등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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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4점 척도이고, 평균값으로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나타내어 점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적응 수준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85로 나타났다.

2.2 직업가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가치를 측정하기 위

해 Kilpatrick(1968)이 개발한 직업가치 척도를 이기
학(1997)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을 조지혜
(2007)가  내적가치 10문항과 외적가치 6문항으로 나
누어 구성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16]. 내적가치는 
직업에 대한 가치를 성취성, 창의성, 지적 자극 등과 같
은 내적인 것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외적가치는 직업
에 대한 가치를 동료 관계, 경제적 보상, 안정성, 직업 
환경과 같은 외적인 것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 범
주는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의 범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그 직업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
다. 조지혜(2007)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일치도는 외적
가치는 Cronbach' α=.740이고, 내적가치는  
Cronbach' α= .710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적가치는 
Cronbach' α=.799이고, 내적가치는 Cronbach' α= 
.76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적응 요인, 직업가치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보건의료행정과와 공학계열과 학생의 특성(성별,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요인, 직업가치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직업가치와 대학생활적응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로 분석
하였다. 넷째, 직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요인과 직업가치 분포

연구대상자인 보건의료행정과 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요인과 직업가치의 평균값,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최
소값과 최대값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대학생활적
응 요인은 학교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3.01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요인은 학문적 통합
성 2.59점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는 내적가치가 3.71
점, 외적가치는 3.13점으로 내적가치가 외적가치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점수의 범위는 내적가치는 2.4점에
서 5점 사이이고, 외적가치는 1점에서 5점으로 나타났
다[표 2]. 

표 2. 대학생활적응요인과 직업가치 분포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와 대학생활
적응 요인의 차이

연구대상 학생들의 학년별 대학생활적응 요인과 직
업가치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 요인 중 
진로정체성(t=2.066, p<.05), 학교지원 서비스 기대
(t=2.302, p<.05), 대학만족도(t=2.798, p<.01)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 요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 

직업가치는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학년의 경우 내적가치가 더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은 외적가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3].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요인과 직업가치를 t-test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 요인 중 교수와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대학
생활
적응
요인

학문적 통합성 2.59 .317 -.014 .250 1.62 3.54
사회적 통합성 2.81 .442 -.001 1.203 1.17 4.00

교수와의상호작용 2.87 .451 .186 1.010 1.20 4.00
진로정체성 2.61 .510 .262 .785 1.00 4.00
가정적 지원 2.91 .470 .075 -.153 1.67 4.00

학교지원 
서비스기대 3.01 .397 .356 .367 2.00 4.00

대학만족도 2.73 .463 -.324 1.725 1.00 4.00
전체

직업
가치

내적가치 3.71 .488 .544 .236 2.40 5.00
외적가치 3.13 .632 .375 .993 1.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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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t=3.632, p<.01), 대학만족도(t=3.835,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 요인 수준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표 3]. 

직업가치는 성별에 따라서 내적가치(t=2.075, p<.05)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내적가치 선호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4]. 
외적가치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선호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3].

표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요인과 직업가치

구분 학년 성별
1학년 2학년 남학생 여학생

대학
생활
적응
요인

학문적 
통합성

2.61
(0.32)

2.56
(0.31)

2.67
(0.34)

2.58
(0.31)

t값= 1.543 t값= 1.781

사회적 
통합성

2.84
(0.47)

2.77
(0.39)

2.89
(0.46)

2.80
(0.44)

t값= 1.371 t값= 1.272

교수와의 
상호작용

2.88
(0.49) 

2.86
(0.39) 

3.10
(0.50) 

2.83
(0.43)

t값 0.291 t값= 3.632**

진로
정체성

2.65
(0.54)

2.54
(0.45)

2.60
(0.53)

2.61
(0.51)

t값= 2.066* t값= -0.025

가정적 
지원

2.93
(0.49)

2.88
(0.43)

2.92
(0.43)

2.91
(0.48)

t값= 0.984 t값= 0.079

학교지원서비스 
기대

3.04
(0.39)

2.96
(0.40)

3.06
(0.41)

3.00
(0.39)

t값= 2.302* t값= 0.887

대학
만족도

2.78
(0.49)

2.65
(0.40)

2.96
(0.48)

2.69
(0.45) 

t값= 2.798** t값= 3.835***

전체
2.82

(0.30)
2.75
(0.24)

2.89
(0.30)

2.77
(0.27)

t값= 5.932* t값= 2.502*

직업
가치

내적가치
3.74

(0.50)
3.65
(0.47)

3.85
(0.54)

3.68
(0.47) 

t값= 1.828 t값= 2.075*

외적가치
3.11

(0.67)
3.15
(0.57)

3.31
(0.73)

3.09
(0.61)

t값= -0.506 t값= 1.984

*p<.05, **p<.01 , ***p<.001

3. 직업가치, 대학생활적응 요인과의 관계

독립변인인 직업가치(내적가치, 외적가치)와 종속변
인인  대학생활적응 요인 7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
과 내적가치와 대학생활적응 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요인은 7개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상관계수 값은 .111∼.409 사이로 나타났다. 

반면 외적가치와 대학생활적응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을 제외하
고, 교수와의 상호작용과 학교지원에 대한 기대, 대학만
족은 정의 상관관계, 진로정체성과 가정지원은 부의 상
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상관계수값은 -.124∼.200 사이
에 분포하였다[표 4].

표 4. 대학생활적응 요인과 직업가치과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학문적
통합성 1

2.사회적
통합성

.405
*** 1

3.교수
상호작용

.381
***

.480
*** 1

4.진로정
체성

.413
***

.267
***

.317
*** 1

5.가정
지원

.264
***

.211
***

.122
*

.201
*** 1

6.학교
지원

.280
***

.402
***

.412
***

.108
* .055 1

7.대학
만족

.346
***

.370
***

.690
***

.333
*** .072 .355

*** 1

8.내적
가치

.297
***

.406
***

.409
***

.168
**

.111
*

.367
**

.337
*** 1

9.외적
가치 .012 .049 .161

** -.124* -.156*
*

.156
**

.200
***

.337
*** 1

*p<.05, **p<.01 , ***p<.001

4.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적응 요인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기본 가정을 충족하
는지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 요인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을 이용하여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값은 2.004와 
1.9646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차한계 값은 .477~.903으로 1.0이하로 나타났
으며, 분산팽창인자 값은 1.108~2.238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다[표 5].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적응 요인을  살
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적가치에는 사
회적 통합성(t=3.523, β=.198, p<.001), 교수와의 상호
작용(t=2.542, β=.174, p<.05), 학교지원 서비스 기대
(t=3.284, β=.173, p<.01)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증명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24.4%로 나타났고, 모형
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7.627, p<.001).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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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정체성
(t=-3.406, p<.01), 가정지원(t=-2.754, p<.01), 대학만
족도(t=2.742, p<.01)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9.3%로 나타났고, 모형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F=6.271, p<.001).  

표 5.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적응 요인

*p<.05, **p<.01 , ***p<.001

5. 전공에 따른 직업가치와 대학생활적응 요인 비교

전공에 따른 직업가치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
여 t-test한 결과 외적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t=2.000, p<.05). 즉 외적가치는 보건의료
행정 전공 학생이 공학계열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적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공학계열 학생이 더 선호하는 가치 기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에 따라 직업가치는 차이가 있음이 증명되
었다[표 6].

표 6. 전공에 따른 직업가치 비교

*p<.05, **p<.01, ***p<.001

또한 보건의료행정 전공학생과 공학계열 학생들의 직
업가치와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학년별, 성별로 비교한 
결과 공학계열 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 요인 중 교수와
의 상호작용(t=-2.168, p<.05)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1학년보다는 2학년 학생들이 교수와 
상호작용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직업가치의 경우 학년에 따라서 외적가치(t=-2.223, 
p<.05)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학년
보다는 2학년이 외적가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내적가치와 외적가치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공학계열 학생의 직업가치와 대학생활적응 요인 비교

구분 학년 성별
1학년 2학년 남학생 여학생

대학
생활
적응
요인

학문적 
통합성

2.66
(0.35)

2.65
(0.37)

2.63
(0.34)

2.71
(0.38)

t값=.240 t값=-1.425

사회적 
통합성

2.72
(0.46)

2.70
(0.50)

2.70
(0.46)

2.76
(0.48)

t값=.276 t값=-.764

교수와의 
상호작용

2.83
(0.41)

3.03
(0.48)

2.85
(0.46)

2.89
(0.36)

t값=-2.168* t값=-.50

진로
정체성

2.54
(0.54)

2.36
(0.58)

2.53
(0.52)

2.48
(0.60)

t값=1.546 t값=.617

가정적 
지원

2.90
(0.43)

2.93
(0.42)

2.89
(0.41)

2.93
(0.45)

t값=-.428 t값=-.571
학교지원서비

스 
기대

2.96
(0.46)

3.05
(0.46)

2.93
(0.43)

3.07
(0.49)

t값=-1.016 t값=-1.920

대학
만족도

2.69
(0.44)

2.72
(0.58)

2.71
(0.46)

2.66
(0.47)

t값=-.327 t값=.576

전체
2.76
(0.27)

2.78
(0.31)

2.75
(0.27)

2.79
(0.30)

t값=-.340 t값=-.829

직업
가치

내적가치
3.75
(0.46)

3.89
(0.60)

3.78
(0.53)

3.76
(0.41)

t값=-1.221 t값=.205

외적가치
2.93
(0.71)

3.28
(0.78)

3.03
(0.76)

2.92
(0.67)

t값=-2.223* t값=.847

*p<.05, **p<.01 , ***p<.001

구분 보건의료행정
(N=362)

공학계열
(N=168) t값

직업
가치

내적가치 3.71(0.49) 3.77(0.49) -1.412

외적가치 3.13(0.63) 2.99(0.73) 2.000*

Model B SE β t p Toleran
ce VIF 통계값

내적가치

F=17.627
***

Adiust R2 
=.244

학문
통합 .130 .085 .084 1.523 .129 .684 1.462

사회
통합 .219 .062 .198 3.523 .000 .662 1.511

교수
작용 .188 .074 .174 2.542 .011 .447 2.238

진로
정체 -.015 .050 -.016 -.299 .765 .766 1.305

가정
지원 .016 .050 .015 .318 .750 .903 1.108

학교
지원 .213 .065 .173 3.284 .001 .755 1.325

대학
만족 .060 .068 .057 .883 .378 .499 2.003

외적가치

F=6.271
***

Adiust R2 
=.093

학문
통합 .038 .121 .019 .311 .756 .684 1.462

사회
통합 -.026 .088 -.018 -.291 .772 .662 1.511

교수
작용 .100 .105 .071 .950 .343 .447 2.238

진로
정체 -.242 .071 -.195 -3.406 .001 .766 1.305

가정
지원 -.196 .071 -.145 -2.754 .006 .903 1.108

학교
지원 .141 .092 .088 1.531 .127 .755 1.325

대학
만족 .265 .097 .195 2.742 .006 .49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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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의 보건의료행정 전
공 학생들이 인식하는 직업가치와 대학생활적응 요인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전공에 따른 직업가치의 경향과 
대학생활적응 요인들을 파악하여 진로지도의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
다. 

첫째, 보건의료행정 전공 학생들의 직업가치 중 내적
가치와 외적가치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내적가치의 점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내적가치와 외적가치 모
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직업가
치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
구결과[17]를 지지한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내적가
치보다는 외적가치를 더 중요시 한다는 연구결과[18]도 
있다. 본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원보다
는 전공에 따른 여건이 더 강하게 대학생들의 직업가치
에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학년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가치도 변화되고 있다. 즉 1학년은 
내적가치가 높았던 반면 2학년은 외적가치가 높게 나
타남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내적가치보다는 외적가치를 더 중요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9]를 지지한다. 특히 직업가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발달하고 변화한다는 
점이다. 직업가치에 있어 일차적으로는 직업의 내적가
치를 중요시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외적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다. 즉 직업 그 자체를 즐기면서 만족을 추구하지만, 
아울러 그러한 직업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도 안정
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또한 직업가치는 개인과 가족, 학교, 사회
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발달하고 변화한다[19]는 점에서 
연령에 따라 다른 양성을 보일 수 있다. 직업가치는 진
로 및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학교에
서 직업교육 정책수립과 실행하는데 기본적인 고려 요
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행정 전공 대학생들
이 자기능력, 사회헌신, 인간관계, 이상주의, 자기표현
과 같은 내적가치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충족시

킬 수 있도록 전공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
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둘째,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적응 요인
은 내적가치와 외적가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내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적응 요인은 사회
적 통합, 교수와의 상호작용, 학교지원 서비스 기대이
고, 외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적응 요인은 진
로정체성, 가정지원, 대학만족도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통합성, 교수와의 상호작용, 학교지원 서비스 기대가 긍
정적일수록 내적가치는 높아진다, 그러나 진로정체성과 
가정지원이 낮을수록 외적가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가치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
인 중 학업적응,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에 정(+)의 유
의한 영향이 있다는 결과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내적가치와 대학생활적응 요인 중 정서적 
안정이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10]를 지지한다. 그
러나 가정지원 요인과 외적가치와의 연구결과는 상반
되는 결과도 있다. 즉 가정소득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
수록 외적가치를 추구한다는 연구가 상반되는 결과[20]
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치는 가정에서
의 사회화 패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자녀들은 양육
자의 가치를 모방하는 동일시 과정을 통해 성장과정에 
전달되면서 직업가치관 정립을 세워나간다고 할 수 있
다.  

셋째, 학업관련 요인이 직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증명된 연구결과[21]도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학문적 통합성이 내적가치와 외적가치 모두에
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일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통계적으로 학문적 통합성이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더라도 대학이라는 환
경이 직업가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22]를 고려하여 전공에 적합한 직업가치를 개발하
여 직무몰입과 직업적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직업가치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할수록 취업 
후 직무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생의 진로
나 직업 선택에서 직업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12][23]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행정
직이 전문직으로서의 역량 지원을 위해서는 진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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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직
업가치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
이 인식하고 있는 직업가치가 보건의료행정 분야에서 
필요한 가치와 일치할수록 진로발달에 유리하기 때문
에  학생 스스로가 보건의료행정 분야의 직업에서 기대
하는 가치들을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보
건의료행정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적응 요인을 확인하였다. 직업가치 중 
내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적응 요인은 사회
적 통합, 교수와의 상호작용, 학교지원 서비스 기대이
고, 외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정체성, 가정
지원, 대학만족도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가 개인의 직업
선택이나 직장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
안하면 자신이 추구하고, 목표로 세울 수 있는 직업가
치의 탐색과 발견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직업가치의 
발견을 통해서 보건의료행정 직무의 만족과 전공몰입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직업가치의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내적가치와 외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환경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남
에 따라 직업가치를 충족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직업
가치 선호에 따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   

또한 부가적으로 공학계열 학생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전공별로 추구하는 직업가치가 다르게 나타남
을 발견하였다. 공학전공 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라 직
업가치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더욱이 직업가치에 영향
을 주는 대학생활 환경 요인도 보건의료행정 전공자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기존 선행연구
에서 성별만으로 직업가치의 외적 직업가치와 내적 직
업가치가 차이 있다고 설명하기 보다는 전공에 따른 직
업가치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정확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직업가치에 초점을 두어 진로지도하
기 보다는 전공에 따라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

업가치를 보다 명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직업가치
와 직업의 관련성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보건의료행정 전공학생들은 4년제 
대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전문적인 직업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따라서 입학과 
함께 직무 및 직장에서 추구 가능한 가치와 자기 자신
의 개인적 가치와의 일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대학차
원의 진로와 취업교육이 선행되고, 졸업 이후에는 직장 
내에서 직무와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전환에 대
한 직무역량지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일부 수도원 지역의 보건의료행정
과 전공자와 공학계열 전공자들로 제한되어 있고, 비교
대상 인원이 동일하지 않아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연구대상 확대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학생외에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보건의료 직무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의료행정직이 필요로 하는 직업가치를 파악
하여 실질적으로 진로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직무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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